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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국제 연차총회(AGA) 부산에서 열린다

-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 확정, 국제 항만 및 항로 분야 협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2025년에 열릴 국제

연차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PIANC(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UN 자문기구로 활동(본부-
유럽 벨기에 / 84개국에서 510개의 법인회원, 개인회원 2,500여 명 등이 가입)

  **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4회, 중국과 인도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된 바 있음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항로 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회

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며,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

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지난해 벨기에 리에주(Liege)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강범구

회장이 2025년 연차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후 올해 5월 25일(현지시각 기준)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간 협정 서명식을 통해 2025년 연차

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을 최종 확정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는 대한민국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내에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여 세계 항만 및 항로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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